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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지장본풀이 허겠습니다. 지장본풀이야 뭐, 선셍님 네가 다 알겠지만은 시리떡 쳐내엉 막 도

전허영 잘르고, 카타헹, 갈라 먹고 허는 게 지장본인디. 이게 지장본도 조금 남군 광 북군이 

약간 틀립니다 예. 이것도 예. 그런 것도 참작해주시고 경 헙서 예.

지장이 아기씨 난산국 본산국 신풀어 올립네다. 른 떡 먹엉 이제도 목에영 권주권잔 진청

주 청감주로 잔 지울립네다.

지장아, 지장아, 지장이 아기씨, 어디야 본인고. 남산국 본이여. 여산국 본이여. 남산광 여산

은 애기가 없어서 무으상 허더라. 동게남 상저절 서게남 은중절 남게남 농농절 북하산은 미

아 안동 절에 천수륙 드리난에 지장이 아기씨 소로롱 솔짝 새솟아 납데다. 

 설이 나는 해 어머님 무릅에 연주세 허는고, 두 설이 나는 해 아바님 무릅에 연주세 허

는고 세 설이 나는 해 할마님 무릅에 온조세 허는고 네 설이 나는 해 하르바님 무릅에 온조

세 허는고 다섯 설 나는 해 어머님 여읜다. 섯 설 나는 해 아바님 여읜다. 일곱 설 나는 

해 할마님 여읜다. 답 설 나는 해 하르바님 여읜다. 어딜로 가리오. 웨삼촌 집으로 수양을 

갑데다. 설우신 웨삼춘 개 먹던 접시에 술랍을 달렌다.  

죽으랑 허고선, 삼도전 거리에 던져사 가는고. 하늘이 아기씨  개 아간다.  갠 덖

어가니 하늘이 옷 주고 지하가 밥 주고 이런 숭 저런 숭 열다섯 십오세 넘으니 착허다 소문

이 동서로 납데다. 주가 오는고 주도 좋더라. 신랑이 오는고 신부가 가는고 가는날 저

냑이 셍남자 보는고. 

남인 가정 어여사 가는고, 어딜로 가리오. 시누이 방으로 이 밤을 나난에 시누이 나 년 

 지방 넘으난, 베룩이 닷뒈여. 두 지방 넘으난에 니가 닷뒈여. 잡을 말 허는고, 죽일 말 

허는고, 

“나 년이 팔야, 나 년이 주야. 어딜로 가리요.”

삼도전 거리로 주천강 연훼못디 연서답 가는고, 가단보니, 절간법당 중이대 립데다. 대

님, 소님 조그만 애기씨광 예숙을 제낀다. 

“나 팔 립서, 나 주 립서.”

주역을 들러받앙 초장 이장 제삼장을 걷엉 

“초부는 좋아도, 중부는 궂수다. 중부는 궂어도 말부는 좋수다. 남인 가정 시아방 시어멍, 

원아방 원어멍 초세남 올립서. 이세남 올립서. 전세남 올립서.”

우올려 간다. 연퐁낭 심는고, 누에 밥 멕인다. 누에  제운다. 씰이랑 뽑아다근 물멩지 동

앚언 겡멩지 동앚언 세미녕 세마패 고리비단 능하비여 지어도 가는고.

초감제 리로, 신맞이 리로, 초이공 리로, 할마님에 불도 리, 성군님에 칠성 리, 끊

어사 가는고. 본향으론 홋일곱자 동자치 석자오치 찌거리 끊어사 가는고. 문전보시 세경

자치 끊어사 가는고. 대시왕에 청비게 벡비게 시왕 대리 끊어사 가는고. 불쌍헌 영혼님네 

처서 영게리 눈물 수건  수건도 끊어사 가는고. 끊다가 나머진 홋일곱자 지포찰리 아강

베포 웨우노다 들렁 메어간다. 홉동녕 허는고, 대가령 허는고. 내난 가위 불산가위 각리각리 

촌촌 뒈로 받을 딘 홉으로 받으멍 대가령 말가령 헙데다. 이랑 싯저당 가사 가는고,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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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둘른다. 설대야 구덕에 건져야 가는고. 도에낭 방에에, 굴묵낭 방에에. 이어도 방에, 지

어도 방에. 디리 콩콩 내 콩콩 지어사 가는고. 

내어당 체할망 들이라. 체 아렛 루는 질도 질다. 체 우잇 루는 훍음도 훍더라. 체 

아레 루는 짓너븐 다라에 물아 놓고 동네에 비발년도 다 모다들라.  심도 들이라, 밈

도 밀라.

  초감제 제물로 신맞이 제물로 초이공 제물로 할마님 불도 제물, 대시왕 제물로 우올려 간

다. 체 우이 루는 훍음도 훍더라. 대국서 들어온 열두방 금시리에 허위여 담는고. 아야도 

고에여. 아야도 고에여. 시루랑 내려당 대시왕에 도올려 가는고. 상고망 라단 동게할망 좌

우도게 동게할망 지삭여 가는고. 우올려두고, 적도전 내여당 각발분식 직여사 가는고. 지장

이 아기씨 열두폭 단치메 족족이 보려단 제 인정 거난에 착험도 착허다. 새몸에 나는고. 하

늘엔 부엉새, 영락엔 호박새, 천지엔 마눌새, 안땅에 노념새, 밧땅에 시념새, 총덜기 알롱새, 

밥주리 은새 물녕을 빠는 새 물 주멍 리자. 념을 빠는 새  주멍 리자. 

주어라 훨~쭉!, 훨~쭉!, 훨짝! 짓아 가는고. 이 지장은 어느 누게에 일롸 지장. 성은 아무

가이 나인 멧 설 먹을 년 입을 년 일롸 지장. 남단북단 너른 밧 고대광실 너른 집 일롸 지

장. 안 노적 밧 노적 거리 노적 일롸 지장.   

직장 허는 순덜 진급 시험 일롸 지장. 공무원 시험 일롸 지장. 차, 배 타는 애기영, 저 바

당에 물질허는 순덜랑 망사리가 득게 대전복 소전복 일롸 지장. 멩과 복은 만이 목숨 

일롸 지장. 허옵네다. 이간정중 안네에 편안 건강허게 일롸 지장.  

오늘 이 순덜 몬 오랑 이 연구허멍 앞으로 잘뒈게 헙서 일롸 지장. 큰굿 십삼호 몸을 받

은 일롸 지장입네다. 

봄 고사리 밧디 은하가 당천헌다. 얼러 맞으라. 진 은하가 당천허니 오늘 삼지시하군병이 

일롸온다. 혼합시에 군병이로구나. 게벽시에 군병이로구나. 천앙베포 시절에 지왕베포 시절

에 인왕베포 시절에 산왕 국베포 시절에 이런 군병이 울러온다. 육이오 사변 때에 대동아 

전장 무자기축 년에 받은 군병이 울러온다. 동설룡에 서설룡에 남설룡에 큰낭지기 큰돌지기

덜 군병질이 울러온다. 오름지기 동산지기 냇골지기 엉덕지기 술덕지기 굴렁지기 이런 군병

이 울러온다. 그 뒤 후로는, 천련드니 천련지어 만련들어 만련지어 어총지기 비총지기 선산

지기 군병질이 울러온다. 옛날 쉐 잡아난 거무영청  놀던 이런 군병질이 울러온다. 알로 
려 요왕군병 선왕군병이로구나. 아끈여나 숨은여나 뒷여 밧여 정살여, 오늘 이 자덜 오랑

가는 질에다 손자치에 발자치에 라들던 임질은 군병질이로구나.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

해 방이로구나. 갑자을축병인정묘무진기사경오신미임신계유갑술을해 육십갑자 단마치에 갑

을병정무기경신임계 방이 놀던 이런 군병질이 울러온다. 오늘 이 사라봉 묘충사 안내 이런 

군병질이 울러온다. 창굽도 털라. 메굽도 털라. 꿀단지여 열단지여, 돈 그린 군병이랑 돈을 

주곡, 천 그린 군병이랑 천을 주곡, 떡, 밥, 술, 궤기로 저 올레로 일천군병, 삼천군병 저 올

레로 많이 주잔입네다. 주잔 드려가며 상당은 물, 오늘 난수셍 신수셍 신풀어 올렷습네다 

예.     

  


